
  

 

 

 

 

제 3 회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쓰기대회 응모작품 

 

 

응모 번호 

(이 난은 기입하지 마세요) 

 

 

학생 성명 한글 김정완 영어 Jungwan Kim 

지도교사/이메일 성명 김용환 이메일 yonghwankim@gmail.com 

소속 학교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한국/한글학교 

소속 협의회         뉴잉글랜드              지역협의회 

학년/생년월일 10 학년    1997     년   5 월 16 일 

제목 백범 김구 선생님 

mailto:yonghwankim@gmail.com


줄 아래 화살표에서부터 쓰기(타이핑) 시작하십시오. 

 

⇒얼마 전, 나는 미국 아이들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대한 역사를 하나도 모른다는 사

실을 깨닭았다. 학교의 역사 시간이었다. 선생님은 우리를 작은 그룹으로 나눈 뒤, 우

리들 보고 식민지의 대한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토론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질문 중

의 하나는,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로 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도 괜찮

은 일 인지 였다. 내가 말을 꺼내려고 하는데, 백인 남자 아이가 먼저 답을 했다. “식

민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익을 보니 괜찮은 것 같다. 또, 식민지도 신기술이나 새

로운 문화를 알게 되니 식민지에게도 좋다고 믿는다.” 라고 의견을 말했다. 그 때, 나

는 한국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이 답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일본은 우리 나라를 식

민지로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게 했고, 한국 사람들의 몸을 

가지고 상상도 못하게 끔직한 실험도 했고, 나같은 어린 나이의 여자들을 데리고 위안

부로 사용을 하기도 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않 된다는 것은 너무 뻔하지 않나?  

그 날, 나는 그 아이한테 꼭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이야기를 해 주고 싶었다. 일

본한테서 독립운동을 하시며 목숨을 바치신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아이의 생각들

이 바뀔 것 이라고 생각했다. 나도 한국학교 에서 “김구: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다”를 

읽지 않았다면, 그 아이처럼 어리석은 말들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한 말을 듣고 난 뒤, 집에 와서 책을 한 번 더 읽기 시작했다. 

 김구는 가난한 가족에서 태어나, 열심히 공부해서 양반이 되는 것이 꿈이었는

데, 실패 하셨다. 그 다음, 열 아홉살 때, 동학에 들어가서  동학군의 높은 사람이 되

셨는데, 배신자 때문에 동학군의 사람들은 흩여졌다. 그 다음, 일본이 명성황후를 살해

했다. 김구는 스치다라는 한국인 복장으로 다니는 일본인을 만나고, 명성황후를 살해한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스치다를 죽이게 되었다. 

 나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김구가 스무살이었다는 것이 놀라웠다. 나도 얼마 

남지 않으면 스무살이 될 텐데, 네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건지와 너무 비교가 됐다. 나

는 직장을 구할려고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텐데, 그 나이에 김구는 벌써  나라를 

위해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나도 무엇이라도 그 나이에 한국을 돕

는 일을 찾고 싶어졌다. 스치다를 죽이면, 김구가 감옥에 가서 많은 고문을 당해야 한

다는 것을 알면서도 했다는 것은 어릴적 부터의 엄청난 용감함을 보여 주었다. 감옥에 

가서도 견디지 못할 고문의 고통을 받으셨지만, 당당하게, “이놈! 내가 죽으면 귀신이 

되어서, 살면 몸으로 우리나라의 치욕을 씻을 것이다!” (38 쪽) 라고 외쳤다. 그 말을 

들은 한국사람들은 감동 받아서 김구를 응원하러도 많이 왔다.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 

어려워도, 김구는 힘을 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는 힘을 이용하셨다. 내가 어려운 상황



에 있을때 마다 김구의 감옥 시절을 생각하면, 꼭 힘을 낼 수 있다. 또, 감옥에서 김구

는 선생님이 되면서,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셨다. 그 행동에서도 나는 교훈을 얻었

다. 항상 나보다 못 살는 사람을 도와야 하고, 사람들을 교육 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그 범죄 때문에 감목 생활을 하고,나중에  탈출해서 절에서 스님이 되겠다는 결

심도 했었다 하지만 결국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깨우쳐야 한다는 생각에 

국민 계몽운동을 위해서  학교를 차리셨다. “깨어 있는 사람이 많아야 굳세고 아름다운 

나라가 된다. 깨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배움이 있어야 한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

선 배위야 한다” (53쪽) 라고 말씀을 하셨다. 김구는 신민회의 한 명이 되어 활동을 하

다가 또 감옥에 가게 되었다. 삼년 후, 3.1 운동 뒤, 김구는 상하이로 가셔서 임시정부

의 경무국장이 되셨다.  

김구 선생님은 공부의 힘을 강조 하셨다. 나라의 사람들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모르면, 나라가 발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은 후, 나는 더욱 더 열심히 공

부하기로 다짐하였고, 나중에 봉사활동으로 가난한 아이들의 선생님을 해 보고 싶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김구가 임시정부에 들어갈때도, “저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 정

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제가 임시정부의 문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75쪽) 말하셨다. 나는 이 말이 너무 놀라웠다. 일본인들과 싸운다는 마음에, 스치다를 

죽이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 관련되어 보통 인생은 커녕 가목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

던 분이 높은 자리를 찾지 않는다는게 이상했다. 하지만, 이런 말을 김구의 겸손함을 

보여 줬다. 무엇이던지 우리 나라를 돕는 일이면 중요한 일이라는 태도를 가지셨다. 요

즈음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무슨 일이던지 제일 높은 일을 하고, 제일 잘 하고 싶

어 하지만, 김구 선생님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았으면 이 세상이 더 좋아질 것 

같다. 서로 더 높은데 가는 대신에, 작은 일에도 행복을 찾는게 중요한 것 같다. 

이 때, 윤봉길과 이봉창이라는 분들은 김구와 함께 큰일을 계획해서, 목숨을 희

생하면서 폭탄을 일본인들에게 던졌다. 만약에 나라면  가족을 떠나는 생각이 너무 무

섭고, 죽음의 생각이 너무 두려워서 하지 못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분들은 우리나라

의 독립을 제일 먼저 생각 하면서 목숨을 걸고 폭탄을 던졌다. 한국의 사람들이 이런 

깊은 나라사랑을 하니, 나도 한국인이라는 것이 너무 기쁘고,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또 들기 시작한다.  

김구 선생님은 그 다음 광복군을 세우셨다. 싸울 준비가 되 있었는데, 일본이 

전쟁을 지는 바람에 갑자기 미국과 소련이 한국에 들어가 나라를 반으로 잘라 버리고, 

임시정부는 인정해 주지 않았다. 김구 선생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통일운동을 하셨다. 

너무나도 허무하게, 한국인이 쏜 총에 맞아서 돌이가셨다. 

나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 억울했다. 지금까지 김구 선생님의 행동들은 다 



무엇을 위한 일이었을까? 결국은 일본을 이길 자신이 있을때, 계획들이 다 망가져 버

리며, 한국은 또 다시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으면서 반으로 갈라졌다. 미국에 살면, 미

국과 소련의 작전 때문에 한국이  남한과 북한으로 갈린 이유를 알기 어렵다. 미국 아

이들은 나한테 어린 나이 부터, “너는 남쪽에서 왔니, 북쪽에서 왔니?” 라고 물었다. 

남쪽이라고 답하니, “다행이다. 북한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곳 같아” 라는 대

답을 많이 들었다. 또, 나의 제일 친한 친구는, “나의 할아버지는 한국에 가서 전쟁에 

싸우셨어. 미국이 도와줘서 너희 나라는 행복하지 않니?’ 라고 물었다. 물론, 미군들이  

싸우면서 목숨을 잃었긴 하지만, 한국의 전쟁는 아주 슬픈 일이었다. 한 민족이 싸우게 

된 이유는 미국과 소련이 나라를 찢어 났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없고, 김구의 임시정

부가 한국을 다스렸다면, 지금 남-북 전쟁은 없을 것이고, 북한의 뉴클리어 폭탄 문제

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한테는 이 일이 너무 안타깝고, 미국 아이들이 이 역사에 

대해서 더 알았으면 좋겠다. 

김구 선생님은 너무 불행하게 사시다가 너무 불행하게 돌아가셨다. 나라의 독립

이 너무 중요해서, 가족도 못 보면서 사시다가, 자기의 아내, 아버지, 어머니와 심지어 

아들까지를 땅에 묻었다. 또, 인생동안 많은 시절은 고문 받다고 굶주린 생활도 많이 

하며 살았다. 어떤 사람들이 보면, 김구는 목숨을 거는 일에 실패 하셨다. 지금까지도, 

한국은 남과 북쪽으로 나뉘어 있다. 하지만, 김구의 큰 성공은, 나같은 한국 어린이들

에게 희망을 주고, 나라사랑을 심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김구처럼 나라사랑을 할 수 있을까 고

민했다. 지금 당장 학교를 그만 두고 한국으로 이사 가서 통일 운동을 하는 것은 불가

능하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할 것이다. 학교에서 만나는 미국 친구들 한테는, 한

국의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해 줄 것이다. 김구 선생님도 공부과 지식의 힘을 인정하셨

다. 그런 미국 아이들이 한국의 상황을 알면, 나중에 통일에 대한 일에 마음이 바뀔 수

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열심이 한국학교에 다니면서 한국말과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나라사랑을 하려면, 기초적으로 한국 문화를 잘 알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실력

을 쌓아서, 어른이 되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통일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미

국에 살면서 미국인들한테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일도 중요 하다고 생

각한다. 지금은, 한국에 미국 영향이 큰데, 미국사람들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무엇이

든지 미래에는 바뀔 수 있다고 본다. 한국 아이들이 다 조금씩 김구 선생님의 인생을 

따라서 우리 나라를 돕는 일을 하면, 우리 나라는 큰 발전을 볼 수 있다고 믿는다. 

 

 

 


